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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특성과 전망

임강택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은 최근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수립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정치·군사·경제 부문에서 이른바‘신북방삼각체제’를 구축

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외 무역에서도 그 동안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북한

경제의 정상화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외 무역의 실적 향상이 무역 적

자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무역 적자의 대부분이 중국 및 국제

사회의 지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북한의 대외 무역 증가가 외부적인 도움에 의

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대외 경제 협력 기반의 강화와 대외 무역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

의 회생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향후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은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외교 관계의 수립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라는

성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 내부의 체질 개선 노력

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대외 경제 협력의 확대를 통한 경제 회생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구체적인 개혁·개방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국

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형태의 개혁·개방’을 김정일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근 대외 관계에서 거둔 성과에 힘입어, 향후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사업은

어느 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체제 개혁, 실질적 대외 개

방 등 실질적인 변화와 대미 관계의 개선 등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실적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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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필요성인식

8 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시장이 붕괴됨

에 따라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구축된 북

한의 대외 경제 협력체계는 막대한 타격

을 입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

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경제는 지속적인 퇴

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

한은 1 9 9 4년부터 1 9 9 6년까지를 완충기로 설

정하고 이 기간 동안의‘혁명적 경제 전략’으

로 농업 및 경공업과 함께 무역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이 기

대했던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책

임 일꾼과의 담화를 통해 무역 제일주의 방

침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외 무역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상품을 제가끔 수출하고 제가끔 수

입하는”‘자본주의적 무역 방법’은 대외 무

역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 하에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사회주의 원칙’을 어

기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수지타산을 제

대로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무역 부문과

합영 부문의 일꾼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도

록 지시한 것이다.1 )

완충기의 마지막해인 1 9 9 6년에도 대외

무역 사업에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은 이

어진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진

조건에서 그에 맞게 무역 사업을 개선 강화

하지 않고서는 대외 무역을 발전시킬 수 없

다면서 경제 부문의 지도 일꾼과 무역 일꾼

들의 인식과 자세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2 ) 과

거 사회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던

습성이 자본주의 시장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

에서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라의 귀중한 자원만 팔아 먹는 것은 나라의

장래와 경제의 전망적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역설하면서 광물자원을 팔더라

도 가공을 하여 부가가치를 올릴 것과 시멘

트와 강재는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

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

력, 원료 및 연료의 사정에 맞추어“전기와

연료를 적게 쓰고 우리의 원료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의 수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는 발언과 함께 국내경제의 어려움이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수출 확대를 통한

외화 획득보다는 피폐한 국내 경제의 정상화

를 위한 기본 투자가 더 시급한 상황에 처해

19

1) 김정일(2000),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1995. 2. 1),”「김정일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제8 ~ 1 1쪽.

2) 김정일(2000), “경제 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96. 4. 22),”「김정일선집」, 14권,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제1 6 4∼1 6 8쪽.



60 통일경제 2001. 11·12

있는 것이다. 

같은 문건에서 김정일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수출 구조와 무역 방법을 과감하게 개

선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

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한

관심 증대, ② 보세가공무역의 도입, ③ 수출

품 생산의 증대와 대외 무역의 발전 및 수출

구조의 개선, ④ 세계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

에 대한 연구 사업 강화, ⑤ 벌어들인 외화를

확대 재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에 사용할 것

등을 역설하였다. 이 문건에서 나타나는 특

징으로는 북한이 경제난을 거치면서 외국과

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과, 대외 무역의 역할에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외 무역의 확대를 국내경

제의 활성화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당분간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 무역과 이로 인

한 교역 수지의 적자 패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 경제 협력을 통하여 부족한

외화를 한푼이라도 더 벌어들여야 한다는 절

박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북한 경제

의 현주소라고 하겠다.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계획 수립마저 어려울 정도로 고갈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

경제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매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97년 초 당 일꾼들에게 보

내는 서한을 통해서 김정일은 대외 경제 사

업의 확대와 수출 증대를 통한 외화 획득을

강조한다.3 )“변화된 환경과 현실적 조건에

맞게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고 외화벌이 투쟁

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경제 문제와 인민 생

활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중

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대외 경제 부문과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

법으로 대외 경제 사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주요 수출품 생산을 늘이고 수출 원천을 백

방으로 탐구 동원하여 더 많은 외화를 벌도

록 하여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북한 지도

부의 문제 의식 및 개선 노력이 대외 경제 협

력 부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이 대외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대외적 기반

구축 및 대내적 법·제도 개선, 그리고 자본

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알아보고, 대외 경제 협력의 성과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 무역 실적을 통하여

최근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논 단

3) 김정일(2000),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1997. 1. 24),”「김정일선집」, 14

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제2 8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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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향후 대외 경제 협력의 증대 가능

성을 전망하고 북한이 당면한 과제를 살펴보

고자 한다.

대외적 경제협력 기반구축

국제 사회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자

금과 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북

한이 우선적으로 눈을 돌린 부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었다. 그 동안 북한의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

선 작업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공을 들였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유럽국가를 중심

으로 하는 서방 선진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북

한은 지난해 이탈리아, 필리핀, 호주, 영국과

의 외교 관계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에만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독

일, 룩셈부르크, 그리스, 브라질, 뉴질랜드,

바레인, 유럽연합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관계 수립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4 )

그러나 지난해 급속도로 진전되었던 미국

과의 관계 개선 작업이 보수적인 부시 행정

부의 등장이라는 돌발 변수 앞에서 정체 상

태를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일본과의 수교

교섭도 일본인 납치와 미사일 발사 등의 문

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작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자 북한은 유럽연합 국가

와의 관계 개선작업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작업에 나섬

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양면전략을 구

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북미 관계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협력을 위한 대외적인 여건 마

련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된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정부 차원의 대표

단 교류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

히 올 3 / 4분기까지 북한의 경제 대표단 교환

횟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바 있다.5 ) 이처럼 북한이 대외

협력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첫째 경제 대표단의

파견을 통해서 원자재·설비·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올해

중점 과업으로 강조하고 있는‘기술 재건 사

업’과 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2 0 0 1년 1 0월말 현재, EU 15개 국가 가운데, 북한과 수교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아일랜드와 프랑스인데, 아일랜드

는 이미 북한과의 수교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아직까지 북한과의 수교를 미루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뿐이라고 할 수

있다. 

5) 통일부(20001. 9. 29∼10. 5), “최근 대외 경제 협력 활동 강화,”「북한 동향」, 제5 5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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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올해 들어 미국과의 관계 진전이 정

체 상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단의 미국 방문이 증가하였다는 것과 이

러한 사실이 북한 내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시 행정

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하여 정치 협상

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교

류를 통하여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북한측

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무역 협

정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2000. 9. 27) 이탈리아와「상호투자

장려·보호협정」, 「경제협력기초협정」, 「문

화·과학협조협정」을 체결한 데 이은 것으

로, 올해에는 네덜란드와「무역·경제 분야

에서의 쌍무적 협조에 관한 회담록」(4. 6)을,

독일 바이에른주와는「경제·과학 기술 분야

에서의 쌍무적 협조에 관한 회담록」(5. 21)

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

와의 경제 협력을 위한 기반이 점차 구축되

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 활발한 정상급 외교를 통하여 주변

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북한은 올해에 들어서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의 중국 방문(1. 15~20), EU의장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북(5. 2~3), 김영남 최고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의 동남아 3개국 순방

(7. 11~20),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7. 26~8. 18) 그리고 중국의 국가주석인

강택민의 방북(9. 3~5) 등의 정상급 외교를

성사시킨 바 있다. 이중에서 김위원장의 러

시아 방문과 강택민 주석의 평양 방문은 올

해 북한 외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

과의 관계 복원이라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정

치 군사 경제 부문에서 이른바‘신북방삼각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

나‘신북방삼각체제’의 성격은 과거 냉전 시

기에 형성되었던 북방삼각체제와는 달리 자

국의 이해 관계의 실현이라는 실리 추구에

기초한 경제 협력의 확대라는 측면이 강하다

고 할 수 있다.6 )

국내관련 제도및 법적기반 구축

올해 초부터 변화를 촉구하는 김정일 위

원장의 발언이 북한의 언론에서 거듭 강조되

자 북한 전문가들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지난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 0기 4차회의

에 집중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 단

6)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 증대 및 시베리아 개발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 대국 건설을 위해

서 한반도의 안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경제난의 극복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의 경제 지원이 절실하

며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 협상에서 든든한 후원자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단 명 대표단 구성 및 활동 내용 대상 국가 기간

전자공업대표단
- 전자공업성 부상 이승경 등

말레이시아 1. 16∼18
- 정보산업 기술 협력 방안 논의

무역대표단
- 무역성 부상 김용술 등

중국 2. 2∼11
- 협력 방안 논의

무역대표단
- 무역성 부상 김동명 등 호주, 브루나이,

- 경협 확대 논의 인도네시아
2. 18∼3. 2

경제시찰단
- 외무성 부국장 한성렬 등

미국 2. 27∼3. 4
- 국제상거래회의 참석, IMF IBRD 방문

큰물피해대책위원회
- 외무성 부국장 안성남 등

미국 2. 23∼3. 10
- 수해 방지 대책 및 농업 증산 문제 협의

경제무역대표단
- 금속기계공업상 전승훈 등

이탈리아 2. 28∼3. 10
- 제철 섬유 부문 투자 협의

농업대표단
- 농업성 부국장 리조성 등

미국 3. 6∼4. 13
- 축산업 관련 시설 방문

- 과학원 부원장 강동근 등

과학기술대표단 - 제37차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 개최, 중국 3. 26∼28

정보산업 부문 협력 방안 논의

북 대만 민간경제
- 대만기업 대북 투자 협의 대만 3. 28∼4. 5

기술협진회대표단

무역대표단
- 무역성 부상 이용남 등

태국 4. 28∼5. 2
- 쌀 도입 문제 협의

경제사절단
- 무역성 부상 김영재 등 스페인, 벨지움,

6. 16∼29
- 기계 설비 도입 및 투자 유치 협의 독일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대표단
-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서기장 장락준 등

일본 6. 25∼7. 4
- 생산 설비 공장 방문

농업기술교류대표단
- 농업성 부상 윤원순 등

일본 6. 26∼7. 4
- 감자 재배 및 가공 기술 논의

철도성대표단
- 철도상 김용삼

러시아 7. 24∼
- TKR/TSR 연결 문제 협의

- 무역성 부상 김영재 등

경제사절단 - 바이에른州에서 북한 투자 독일 9. 19∼24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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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북한 동향」, 최근호.

<표 1〉북한의대외 경제 시찰단 주요 활동 내역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특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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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다만「가공무역법」을 채택한 것

은 북한이 대외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

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

동 회의에서는 가공무역법 이외에도 갑문법

과 저작권법 등 경제 관련법들이 승인됐다.

이는 북한이 1 9 9 1년 1 2월에 나진·선봉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

완 및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그 동안 6 0개에 달하는 외국인 투

자 관련 법규를 제정·보완해 왔는데, 특히

1 9 9 8년 3월에는「무역법」을 발표하여 무역

질서를 체계화하고자 하였으며, 9월에는 헌

법을 개정하면서 북한은 사회협동단체의 대

외 무역 권한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였다. 또한 1 9 9 9년 4월에는「인민경제계획

법」을 제정하면서 수출품 생산에 우선권을

부여한 데 이어, 8월에는「대외중재법」을 채

택하여 그 동안 투자가들의 불만을 야기한

분쟁 문제 해결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경제 부처의 책임

자들을 대외 무역 실무자를 중심으로 재편하

는 인적 쇄신 작업도 병행하였다. 10월에 무

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 총재에

김완수 전 재정상 부상을, 재정상에 문일봉

전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무역대표를 각

각 임명한 데 이어 1 2월에는 서방의 대북 투

자와 무역 확대를 진두지휘하는 무역상에 대

서방 무역 실무에 밝은 리광근( 4 6세) 前종합

설비수출입회사사장을 임명하였던 것이다.

자본주의 학습열기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확대 노력은 자본

주의 국가들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해외 연

수가 증가한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된 김위원장의‘세계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연구 사업 강

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 경

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연구·학습이 불가피하다고 판

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 북한은 1 9 9 0년대 중반부터 각 대학에 대

외 경제 무역학과를 설치하고 외국학자를 초

빙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는가

하면,8 ) 1 9 9 7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자본

논 단

7) 「가공무역법」은 1 9 9 6년 2월에 발표된「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 규정」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북한은 이 법에서

가공무역의 대상을 사회협동단체의 무역 회사로까지 확대하고, 북한의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켰으며, 품질 검사원의 상시 체류를 보장하는 등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이의 실효성 여부는 북한 당국의 법 집행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측의

향후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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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특성과 전망

주의 경제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1998년에

는 나진기업학교·나진정보센터 등 무역 전

문가 양성 기관 설립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무역성 산하에‘자본주의제도연구원’

을 설립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정보

수집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

며, 올해 들어서는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또한 1 9 9 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4 0 0명

이 넘는 경제 관료들을 중국·호주·헝가리

등에 파견하여 연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 특히 올해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관리, 무역 일꾼, 학생들의 해

외 연수 및 시찰이 급증하였다. 그 동안 북한

의 자본주의 학습은 주로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 9 9 8

년에 1 0 0여 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태국, 헝가리 등에서 국제통화기금( I M F )과

유엔개발계획( U N D P )이 제공한 교육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등, 1997년 이후 북한의 시장

경제에 대한 현지 교육 및 시찰 활동은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호주에서의 연수가 활발하게 추

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의

인도지원조정국이 발표한「북한상황게시판」

9월 자료에 따르면,1 0 ) 북한은 호주국제개발

기구( A u s A i d )의 재정 지원으로 중앙통계국

소속 관리 4명을 1 0월 1 5일부터 2 개월간 시

드니대학의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관하는

실무 교육 집중 연수 과정에 파견하여 어린

이와 여성 관련 통계 기법을 배우도록 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국제개발기구는 또

한 북한의 대학원 학생 6명이 2년 기간의

‘경제 발전과 시장경제학 과정’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북한의 국제사회의 참여와

경제 개혁 작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

환이다. 북한은 이밖에 모두 1 6명에 달하는

농학자를 호주에 파견, 관련 대학과 회사 및

연구소에서 토양 관리, 첨단 생명공학, 해충

방제 등의 분야에서 단기 연수 과정을 밟도

록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해외연수 활동이 증가하면

서 나타난 특징은 미국, 유럽연합 국가, 호주

등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학습’의 사례가 증가하

고 있는 점이다. 또한 해외 연수의 내용이 보

8) 임강택(1998), 「북한의 대외 무역의 특성과 무역 정책 변화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제3 9쪽.

9) 통일부(2001. 6. 1),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

10) http://wwww.reliefweb.int.../ebe8d1e29d24a722c1256ae700352911?OpenDocumen



66 통일경제 2001. 11·12

험, 금융, 국제거래, 회계, 통계 등 시장경제

및 무역 실무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와서는 에너지, 농축산

업, 의료 등 산업 분야의 선진 기술 습득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1 ) 그러나 이들의 연수 기간이 대부분 1

개월 미만에 불과한 산업 시설 견학이거나 1

년 미만의 단기 연수에 머물고 있어 교육 효

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

수의 증가 현상은 변화한 국제 환경에 적응

하여 대외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고 북한 당

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무역실적 호전의主動因은중국과

국제사회의 지원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는

일차적으로 대외 무역 실적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외 무역 실적이 회복

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현상은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1 9 9 8년을 기점으로 그 동안의 하락세에서 벗

어나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 O T R A )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2 0 0 0년) 대외 무역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33% 증가하였으며,

최근 통일부가 추정한 결과에서도 올해 상반

기의 대외 무역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8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2 ) 따라

서 올해 북한의 대외 무역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

해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이지

만, 최소한 북한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 호전

과 더불어 대외 무역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

는 벗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입 초과로 인한 무역수지

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나

타나고 있는대외 무역 실적의 급증세도 수입

증가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의

경우에는 홍콩을 통해서 대량으로 금괴를 수

출한 1 9 9 7년을 예외로 하면1 3 )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 1 9 9 8년 이후에도 미세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치고 있는실정이다.1 4 )

또한 무역수지의 적자 금액 역시 1 9 9 8년

논 단

11) 통일부(2001. 8. 11∼17), “최근 북한의 경제 분야 해외 연수 동향,”「북한 동향」, 제5 5 2호.

12) 2001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 무역 실적은 총 1 5 . 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8 . 3억 달러에 비해 81.9% 증가한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부(2001. 7. 27), 「금년도 상반기 북한의 무역 실적 추정」]

13) 1997년 북한이 홍콩을 통하여 금괴 등 귀금속을 수출한 금액은 1억 5 , 8 0 0만 달러에 이른다.



까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결국 북한의 대외 무역 실적은

무역수지의 적자와 정(正)의 상관 관계를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의

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 초과의

성격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먼저 최대의 수입 초과 기여 국가인 중국

과의 무역 실적을 살펴보면, 북한의 무역 적

자의 많은 부분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알려진 1 9 9 5 ~ 9 8년 사이에

는 대부분의 적자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

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의 경우에

1 0 0 %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금괴의 대량 수출로 인하여 무역 적자가 격

감한 데 따른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무상 원조가 1 0∼2 0 %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외상 거

래와 지원성 거래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67통일경제 2001. 11·12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특성과 전망

주: 무역수지 비중은 대외 무역 총액에 대한 것임. 또한 2001년 수치는 상반기 실적의 추정치이고 오른편의( )은

2000년 상반기 실적임

자료: KOTRA(2001),「1990~2000 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통일부, 전게서.

주: 무역수지 비중은 전체 무역수지에 대한 것이며, 2001년 수치는 상반기 실적의 추정치임

자료: 전게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출 1,733 945 933 990 858 736 727 905 559 515 556 290(280)

수입 2,437 1,639 1,622 1,656 1,242 1,316 1,250 1,272 883 965 1,413 1,220(550)

총액 4,170 2,584 2,555 2,646 2,100 2,052 1,977 2,177 1,442 1,480 1,969 1,510(830)

무역수지 -704 -694 -689 -666 -384 -580 -523 -367 -324 -450 -857 -930(-270)

비중(%) 16.9 26.9 27.0 25.2 18.3 28.3 26.5 16.9 22.5 30.4 43.5 61.6(32.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출 1,733 945 933 990 858 736 727 905 559 515 556 290(280)

수입 2,437 1,639 1,622 1,656 1,242 1,316 1,250 1,272 883 965 1,413 1,220(550)

총액 4,170 2,584 2,555 2,646 2,100 2,052 1,977 2,177 1,442 1,480 1,969 1,510(830)

무역수지 -704 -694 -689 -666 -384 -580 -523 -367 -324 -450 -857 -930(-270)

비중(%) 16.9 26.9 27.0 25.2 18.3 28.3 26.5 16.9 22.5 30.4 43.5 61.6(32.5)

<표 2〉최근 북한의 대외 무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표 2〉최근 북한의 대외 무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출 124.6 85.7 155.5 297.3 199.2 63.6 68.6 121.6 57.3 41.7 37.2 20

수입 358.2 524.8 541.1 602.4 424.5 486.2 497 534.7 355.7 328.7 450.8 290

총액 482.8 610.5 696.6 899.7 623.7 549.8 565.6 656.3 413 370.4 488 310

무역수지 -234 -439 -386 -305 -225 -423 -428 -413 -298 -287 -414 -270

비중(%) 33 63 56 46 59 73 82 113 92 64 48 29

<표 3>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
(단위: 백만 달러)

14) 물론 수출의 증가세가 미약한 것은 앞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문헌에서 언급된 것처럼, 국내 경제의 정상화가 더 시

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주요 수출품이었던 1차 산품의 수출을 자제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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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거래만 가지고는 풀리지 않은 의

문은, 북한의 대외 무역 실적과 수입이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2 0 0 0년과 2 0 0 1년

상반기에는 중국과의 수입 초과 폭이 오히려

감소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의문을 해결해 주는 키워드( k e y

w o r d )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 실적

이다. 한국과 중국의 기여분을 제외한 대북

원조액이 1 9 9 6∼9 7년 2년 동안 3억 4 , 5 0 0만

달러에 달했으며, 1998년 2억 6 , 7 0 0만 달러,

1 9 9 9년 2억 8 , 0 0 0만 달러, 2000년 1억

6 , 4 0 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서방 세

계의 무상 지원 금액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교역을 제외하면, 북한은 1 9 9 6년∼9 7년 2년

동안 2억 8 , 6 0 0만 달러의 흑자를 본 것이 되

며, 1998년과 1 9 9 9년에 각각 2억 4 , 1 0 0만

달러와 1억 1 , 7 0 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되어 2 0 0 0년 2억 7 , 9 0 0만 달러의 적자

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3억 6 , 5 0 0만 달러의

여유 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단순 추정이 가능

하다. 결국 최근 북한의 수입 급증 현상은 중

국 측의배려와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

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외무역의 증대가능성과한계

중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과도한 의존도

로 대표되는 대외 무역의 취약성은 북한이

아직까지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 이후 급변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

산 활동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에서 전기·전자 및 화학 제

품 등의 수출 신장률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에, 기존의 주력 상품이었던 섬유, 철강 제품

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그마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이 수출 구조를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과 광물 제품 등 1차 산품의 비중이

3 2 %에 달하고 있는 점은 아직도 북한의 수

출 구조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반

증한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가능성이 엿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급증한 수입 물량 중에서 기

계류와 전기·전자 제품의 비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전자 부품의 수입

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최근 북한이 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강조하고 있는‘과학

기술의 중시 노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1 5 ) 이와 관련, 황폐화한 기존

의 산업 시설을 복구하는 것은 시간과 자본

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도 그다

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북한이,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으로 부가가치와 성장 가능성

이 큰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

로써 저하된 경제력을 단시일 내에 강화시키

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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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전략이 북한의 폐쇄

적인 체제적 특성과 부실한 사회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

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체제 내부의 개혁

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움

직임을 보이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수입하는 기계류에는 전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발전기를 비롯하여 공장

시설의 개·보수 작업에 필요한 설비들이 포

함되어 있으며,1 6 ) 수송 문제 해결에 절실한

차량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산업 생

산의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투자 활동이 확

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 경

제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1 7 ) 그러나 이 정도의 투자로

황폐화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외 경제협력의 전망과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경제회

생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기본적으로 중국

의 배려와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다

는 사실은, 북한이 대외 경제 협력을 확대하

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물론 향후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은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외교 관계의

수립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라는

성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유럽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의 구체

적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1 8 )

새로운 성격으로 구축된 신북방삼각체제에

힘입어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경제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이러한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제의 체질 개

15)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IT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

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6) 특히 올 상반기의 수입 실적에서도 일본으로부터 건설 장비 및 산업 설비 부품 등 기계류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7 6 %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 올 상반기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광물성 연료( 1 1 2 % )와 곡물( 8 9 % )의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수출에서는 철강류

( 2 4 1 % )의 수출이 증가한 사실도 북한 경제가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 지난해 1 2월 스위스·스웨덴계 엔지니어링 다국적 기업인‘아세아 브라운 보버리( A B B )’는 북한의 낙후된 전력

송전망과 기초 산업의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장기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ABB측에 따르면,이 협정이 북한의 전

력망 근대화, 전기 장비 및 발전소 관련 산업과 공장의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000. 12. 1), “A B B그룹, 북한과 장기 협력 협정 체결,”] 올해 6월에는 평양

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철도, 경공업, 중공업 부문에서 6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독일의 지멘스와 프랑스의 알스톰 등 유럽 에너지업체들이 북한에 진출하여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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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통하여 수출 여력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과감한 개혁 프로그

램을 실시하여 체제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작

업과 당 정부 및 기업소 관리자들의 사고 방

식을 전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

다. 동시에 열악한 산업 인프라의 개선을 위

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는데 자체 재원이

고갈된 북한으로서는 외국의 자금 도입이 불

가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들이 북

한의 미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투자

를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작업

은 분명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

이다. 또한 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

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식이 부정적이고 대북 정책도 강경한 모습

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은 그리 밝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북한이 대외 경제 협력의 확대를 통

한 경제 회생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개혁·개방 프로그램을 제

시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

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가 개혁·

개방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형태의 개혁·개방’

을 김정일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

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상황

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되는 방안은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개혁·개방 작업을 추

진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외국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난의 과정에서

확산된 농민시장의 역할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개혁·개방작

업은 벌써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

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

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1 9 )

그런 점에서 최근 북한이 대외 관계에서

거둔 성과에 힘입어 대외 경제 협력 분야에

서 어느 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되기는 하지만, 체제 개혁, 실질적 대외개방,

대미 관계의 개선 등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실적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논 단

19) 임강택(2001. 10. 13),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현황 및 전망」, 북한경제포럼 제2 7차 학술세미나.


